
- 1 -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국가산단 조사본부장 염태영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관련된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명태균 씨가 창원국가산단 조성

과 관련하여 심각한 국정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께 현 상황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명태균-이OO 보좌관(김영선 의원실) 카톡 내용 공개 (2023년 1월 

3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의원실의 이OO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

지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국토부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는데 장관님께서 vip 업무보고에 

산단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산단을 추진하겠다는 멘

트만 하셨답니다. 최종결과는 16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실은 창원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와 직접 소통을 하였으며, 국토부 장관이 VIP 업무보고에서 ‘지역균

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산단 추진을 언급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가 사실상 국가산단 지정을 사

전 조율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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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태균의 측근 증언

2024년 10월 27일 명태균씨 측근 김모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여 투

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들과 직접 통화하며 사업 개입을 시도한 정황

도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업 관련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저희 본부에서 계

속 말씀드렸던 땅투기에 대해서 “산단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큰 돈

을 번다든지 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명태균이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방산업체인 한화, 현대로템 등 기업

체 임원들하고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방위산업 대기업 임원

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

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3. 대기업들과의 접촉 및 개입 정황

위의 증언에 대한 대기업 측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명태균과 신규고속철도 도입 사업에 대해 소통한 의혹이 있는 현대로

템의 채상무는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 대기업들과 접촉하였으며, 국

가산단 추진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한 것이 드러났

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정 운영 지원이 아닌, 특정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국가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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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창원국가산단의 조성과 관련된 이 같은 의혹은 대한민국의 국

정 운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도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명태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

력히 촉구합니다. 명태균 씨의 창원국가산단 관련 국정개입 및 부동

산 투기, 대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엄

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와 같은 국정농단과 비리 행위가 다

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

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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